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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1150년 이후 동부 지중해 세계에서 비잔틴인, 라틴인, 튀르크인』은 동부 지중해 지

역에서 중세 후기부터 16세기 오스만 제국으로 흡수될 때까지의 종교적 정체성, 문화 

교류, 상업적 연결망, 크리스트교도와 이슬람교도의 정치적 구조에 관한 13편의 논문

을 엮은 책이다. 이 시기에 이집트, 시리아, 소아시아는 수많은 튀르크인 이주민들이 

차지하였고, 에게 해 지역은 라틴국가들이, 비잔틴 제국은 작은 국가로 변하였다. 

편자인 홈즈가 밝히는 이 책의 목적은 동부 지중해 지역이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

는가, 중세 후기 동부 지중해 지역의 역사가 연구되고 있는가를 해명하기 위한 것

이었다. 기존의 연구들은 지중해, 더 줄여서는 동부 지중해가 하나의 긴밀한 지역

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해명하지 못했다. 그런 점에서 이 연구의 첫 번째 공헌은 

비잔틴, 오스만, 맘루크, 베네치아, 제오나 등 각각의 역사들을 중세 후기의 동부 지

중해라는 영역으로 묶은 것에 있다. 두 번째 공헌은 다양한 공동체 내에 내재되어 

있는 공동의 문화적, 정치적, 경제적 관행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.

책은 총 14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. 제국의 수도로서, 혹은 도시국가로서의 콘스

탄티노플, 중세 후기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 비잔틴인과 라틴인이 상호의존적인 상

황, 튀르크, 맘루크, 라틴 상인들: 동부 지중해에서의 상업, 갈등, 협동의 상황, 이슬

람의 예루살렘 정복을 대재앙으로 보는 전통적, 크리스트교적 시각에 대한 거부, 

중세 후기 이슬람의 정신과 문화에서의 팔레스타인의 역할 등의 글들은 다양한 인

종과 종교적, 문화적 현상을 동부 지중해라는 하나의 공통된 문화 범주로 묶으려는 

시도의 일환이다.


